
<6월12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율법도, 십자가도 향해야 할 곳, 오직 주님!”  
 

12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서 15:12~14)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은 율법에 관한 첨예한 다른 이해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람이 
지켜야할 하나님이 주신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해결, 규칙보다 높은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의의는 여러 차례 나누었듯이, 윤리와 도덕성에 있기 이전에 그 권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크게는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법을 세우실 권한과 지혜와 지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것을 만드시고 명하시며, 의로운 것과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서 20:1~2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중요한 개념을 확인해 봅니다. ‘1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2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서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참함과 더러움과 종 된 것―고역과 환난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가장 큰 개념은 ‘무질서와 억압과 얽매임과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한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중에 한 계명을 보면, 8절 이하에 안식일 계명이 주어집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육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게 봅시다.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세계, 물질세계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문화와 역사와 영혼과 영원을 만드시며,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와 복을 만드시는 분! 절대적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규칙에 불과했고, 자신들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율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로 나누고, 지킨 자로서 자랑거리를 삼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서 
15장의 싸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의 중요한 의미, 율법을 주신 의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하는데 있고,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말씀,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심고 뽑으시며,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소경된 자일 수밖에 없다’입니다.  

성도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 의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선함과 의로움과 복됨과 영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차원에서 
율법과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율법의 이 가르침, 율법의 위치(중심 의의)를 
십자가와 충돌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21~26을 보시면,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실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 복됨이 나타나며,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로마서 3:27에서, ‘27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1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로 이어져 결국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경된 우릴 인도하시는 주님!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성취하십시다. 


